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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윈 루이스 (Aylwin Lewis)의 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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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세의 흑인이 5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씨어즈 (Sears)의 사장겸 최고 경영자 (CEO)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일윈 루이스 입니다. 그는 씨어즈의 사장직뿐만 아니라 시어즈의 모체인 케이마트 (K-Mart)의 이사직에도 임명을 받았습니다.  씨어즈의 사장이 되기 전에 그는 13년 동안 염 (YUM) 사의 사장겸 최고 경영자로 재직했습니다. 염 사는 케이에프시 (KFC), 에이 앤드 더불유 (A and W), 롱죤실버 (Long John Silver) 등의 소매점을 소유한 회사인데 점포수가 2600개나 되며 연간 매출이 80억 달러이었습니다. 그런 대 회사를 능율적으로 경영한 실력을 인정 받아 씨어즈의 사장으로 영입된 것입니다. 그는 동시에 월트 디즈니 사와 헐리버튼 사의 이사직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루이스씨는 가난한 흑인 부모의 아들로 비교적 인종차별이 심한 텍사스주의 남단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부가 빈민들을 위하여 마련한 정부소유 아파트에서 살면서 “오늘 내가 이런 지위를 갖는 다는 생각을 해볼 권리조차 갖지 못하고 어린시절을 보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부모님과 아내를 둔 덕분에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뭐냐는 끈질긴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성공을 걷우려면 내 노력에 달렸다고 믿습니다.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두고 내가 쏟는 노력이 결실을 보게 합니다. 팔을 걷어부치고 매일 열심히 일을 하면 성공이 옵니다” 

그는 휴스튼 대학에서 경영학과 영어,즉  이중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받고 같은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얻었습니다. 그가 학교를 마치고 처음 얻은 직장은 잭인더 복스 (Jack in the Box) 편의 음식점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열심히 일을 한 실적을 인정 받아 경영진의 눈에 들게 되었고 더욱 기울인 노력과 인화술로 그는 씨어즈라는 대회사의 사장이 된 것입니다.

대회사에서 승승 장구한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달라는 기자의 요구에 그는 “나는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남을 돕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남이 성공하도록 도와줍니다.   나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성공을 하려면 누구든지 쉬지 않고 배워야합니다. 나는 인생을 배웁니다. 매일 배웁니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매일 배울 뿐만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능력있는 사람들을 찾을 것이며 그것이 자기에게는 큰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밟고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남이 잘되도록 도와주는 일에 노력을 기울인 루이스씨가 흑인으로서 미국 굴지의 대회사의 사장이 된 것은 피부색갈에 관계없이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그가 정부에서 주는 복지금에 의지하여 살면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영광을 그는 보지 못하고 빈민굴에서 마약이나 하는 폐인이 되었을찌도 모릅니다. 

루이지아나에서 태어나 성장을 한 가난한 흑인의 딸이 포기하지 않는 학구열과 노력을 힘입어서 미국 행정부에서 세번째로 권력이 강한 국무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전임자도 흑인으로서 사관학교를 나오지 않았지만 4성 장군이 되었고 드디어는 국무장관이 되었습니다. 맥시코인 부모를 두고 집안에 화장실도 없는 집에서 가난하게 자란 맥시코 인이  미국정부의 법무장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역시 맥시코인으로 어렵게 자랐고 방황하는 청년시기를 보내다가 사생아까지 낳기도 한 맥시코계 미국인이 미국의 제2 도시인 로스 안젤스의 시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소수계 인종임에도 불구하고 노력과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아서 중인이 우러러 보는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성공담을 접할 때 우리 동포 사회에서도 머지 않아 미국과 세계의 정세를 좌우하는 인물이 나올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런 날이 생각보다 더 빨리 올 것입니다.  끝
